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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강학술총서로 출판된 『정체성의 정치학』은 ‘국민적 정체성’과 

‘시민의 시민됨’이라는 양면을 다룬 본격 학술서이다. 이 책에 앞서 

저자 홍태영은 『국민국가의 정치학』(2009)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

형성되어 온 근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그 역사, 그리고 그 기저에 

흐르는 정치철학을 탐구한 바 있다. 국민적 정체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

분석하고 있는 본 저서는 그 후속 결과물이다. 필자는 오랫동안 

정체성의 문제, 특히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

준비해 왔는데, 그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. 첫째는 국민국가의 

주체로 설정된 국민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이고, 

다음은 국가권력에 의해 형성된 국민문화를 넘어서려는 문화적 열정의 

계기들이다. 구체적으로는 축제, 여성, 문화적 공간, 광장 등 문화와 

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. 본 저술은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한 

10여 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. 책머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듯이, 

저자는 끊임없이 학술지에 글을 쓸 것을 강요하는 대학사회이기에 이런 

방식으로 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러워 한다. 충분히 공감 가는 

이야기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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